
 

 

 

 

 [회사원문] 

<2019-10-07> 글로벌 키즈 콘텐츠 기업 캐리소프트(대표이사 박창신)는 지난 3~4일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주최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9 K콘텐츠 엑스포에서 현지의 콘텐츠 전문

기업인 쇼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오승현)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포괄적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캐리소프트와 쇼엔터테인먼트는 '캐리와 친구들' 캐릭터의 인도네시아 진출, 관련 라이

선싱 상품의 개발과 유통, 캐리 콘텐츠의 현지화 및 신규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등에 있어서 다

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캐리소프트와 쇼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캐리 브랜드와 캐릭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쇼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니켈로디언사에서 10년간 다수의 TV 시리즈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인 오승현 대표가 2018년 설립하였으며, 현재 110여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10.07 
 

 

캐리소프트, 쇼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진출 

 
  


